
           더 깊은 묵상 

슬픔을 맡기면

가수인 헤리 로더는 공연 중에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웃으며 노래를 불렀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 후, 헤리는 아들의 시선을 붙잡고 우는 대신에 오히려 군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헤리 로더는 한 잡지사와의 인텨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삶의 정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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